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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교수 겸 화가, 
바움가르텐 잉고
바움가르텐 잉고 교수가 한국을 알게 된 것은 1993년이다. “그때 다니던 

학교에서 한국으로 단체 견학을 온 것이 시작이었다. 한 도시 안에 과거와 

현재가 공존하는 것에 큰 감명을 받았다. 한강을 따라 일렬로 도열한 아파

트와 그 반대편에 옛 모습을 간직한 주택들이 빽빽하던 모습이 아직도 선

명하다.” 도시를 그리는 화가이기도 한 그는 고향인 독일을 시작으로 프랑

스, 영국, 일본을 거쳐 최종적으로 한국에 도래했다. 완전히 서울에 정착한 

것은 2008년부터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교수로 임명되고부터다. 

“도쿄에서 공부할 때, 한국인인 지금의 아내를 만났다. 서울에서 자리를 잡

을 수 있도록 많이 힘써줬다.” 그가 처음으로 서울에서 선택한 지역은 바로 

마포구 서교동. “직장과 가장 인접한 곳을 택했다.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

며 지난 몇 년 동안 상수, 합정, 망원 그리고 아현까지 주변 지역의 크고 작

은 변화를 세심히 관찰했다. 오랜된 동네들 중 많은 곳이 철거되고 아파트 

단지로 재개발되면서 내가 좋아하던 식당과 카페가 사라지는 아픔을 겪기

도 했다.” 관찰과 발견에서 오는 기쁨을 알기에, 일상에서 우리도 모르게 지

나치기 십상인 주택, 모퉁이와 계단, 창문이 그의 작품의 주 소재다. “서울

은 새로운 발견의 기회를 수없이 마주할 수 있는 곳이다. 역동적으로 움직

이는 이 도시를 보고 있노라면 수많은 영감이 떠오른다.” 약 15년 동안 서

울에 거주한 만큼 독일의 가족과 친구들도 몇 차례 서울을 방문했다고. 그

들이 꼽은 인상적인 장소는 동대문과 종로다. “코엑스와 같은 현대적인 쇼

핑몰과 다르게 동대문, 종로는 전통적이면서도 서울 특유의 문화를 품고 있

다. 그렇기에 더 독특하고 인상적이라고 여기는 듯하다.” 서울 도심 속에 거

주하고, 도시를 그려내는 그가 서울을 즐기는 방법은 바로 도시의 산을 걷

는 것. 그중에서도 인왕산을 즐겨 찾는다. “인왕산 정상에 오르면 서울의 도

심이 한눈에 보인다. 종로구부터 서대문구까지 아우르는 풍경은 어느 것과

도 비교할 수 없는 감동을 준다. 등산 후 마을로 내려가면 다양한 종류의 카

페, 레스토랑, 상점이 즐비해 구경하는 재미도 쏠쏠하다.” 서울을 단 한마디

로 정의해달라는 물음에 그는 바로 “역동적Dynamic”이라는 대답을 내놓

았다. “서울은 그 어떤 곳보다 급진적으로 변화하는 곳이다. 때때로 너무 빠

른 속도에 불안감을 느끼기도 하지만, 그럼에도 안정적으로 기능한다. 그 

대표적인 예가 대중교통 시스템이 아닐까?” 가끔 서울의 천편일률적인 풍

경이 지루해진다면, 그의 그림을 들여다보자. 애정 어린 시선이 깃든 서울

의 또 다른 면모를 발견할 수 있을 테니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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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서울의 분위기는 내게 수많은 영감을 준다.

언제 어디서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될까 하는 기대감으로 가득 찬 곳이다.”


